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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광산개발 주민반대 심각
몬테리코 광산개발 투표서 주민 90% 반대 … 하수시설․병원건설 요구

페루 북부 완카밤바 3개 지역 주민들은 영국 광산개발기업 몬테리코 메탈즈의 광산개발 계획을 주민투표를 

통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 수천명은 몬테리코가 주도하는 <리오 블랑코> 광산개발이 결국에는 식수를 오염시키고 작물을 

해치는 등 환경피해만을 유발해 현지 주민들에게는 별다른 이익도 돌아오지 않는다며 유효투표 90%의 반대로 

개발안을 거부했다.

페루 정부는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정부가 이미 허가한 광산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은 광산 개발 반대론자들은 경제성장을 저지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

난했다.

광물은 페루의 주요 수출품으로 금, 아연 그리고 구리의 수출량은 세계 5위권에 진입해있다.

그러나 광산개발기업들은 현지인들을 적게 고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페루의 환경관련법이 느슨한 점을 

악용해 환경을 파괴하는 사례가 자주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주민들은 외국기업들이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으며 현지 주민들은 개발에 따른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했다

며 먼저 하수시설과 병원 등의 건설을 약속하지 않는 한 주민들은 광산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

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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